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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새들의 이동거리는 짧게는 

수백㎞에서 길게는 수만㎞에 

이른다. 시베리아의 일부 철새

들은 시베리아에서 호주 대륙

으로 이동하기도 하고, 제비갈

매기의 일부 종은 남극과 북극 

사이를 오가기도 한다. 아일랜

드 바다오리는 대서양을 횡단

하고, 알바트로스는 먹이를 구

하기 위해 수시로 대양을 횡단

한다.

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새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

은 본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위험이 따르는 

일이다. 안정적인 랜드마크가 없는 바다 위를 날아가면

서 방향을 찾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데다 거리마저 엄

청나게 멀다. 게다가 환경변화도 극심해 새들에게는 극

한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.

새들이 그토록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비행하면서도 정

확하게 길을 찾는 비결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

는 않았다. 다만 대표적으로 어미를 따라 이동하면서 이

동 루트를 기억해 그대로 이동하는 학습에 의한 이동, 

태양과 별자리를 기점으로 삼아 이동하는 방법, 지구의 

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.

그 중에서도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

신빙성 있는 이론으로 알려져 왔다. 새의 뇌 속에 들어 

있는 자철광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감지해 이동한다

는 학설이다. 새들의 머릿 속에 저마다 나침반이 심어져 

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.

최근에는 새들이 후각을 이용해 이동한다는 학설도 

설들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. 영국 옥스퍼드대, 스

페인 바르셀로나대, 이탈리아 피사대 공동연구팀의 연

구결과에 따르면, 후각이 마비된 새들이 방향을 제대로 

철새는 어떻게? 왜? 그 먼 거리를 이동할까?

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연구팀은 스페인 메노르카 섬 

연안에 서식하는 슴새(Scopo-

li
,
s shearwater) 32마리를 후각

을 마비시킨 그룹과 작은 자석

을 부착시킨 그룹, 아무 조치도 

하지 않은 그룹 등 세 그룹으로 

나눠 각각 GPS를 부착해 움직

임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. 

그 결과 후각을 마비시킨 새들

이 심각한 이상 행동이 나타났

는데 해안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사냥터를 오가는데

는 성공했지만, 둥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특히 바다를 

건널 때 다른 그룹과 확연히 다른 행동을 보였다. 육지

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

잘못된 방향으로 바다를 건넜는데 마치 현재 위치를 확

인하지 않고 나침반을 따라 나서는 것과 같았고, 새들은 

둥지가 있는 육지에 거의 접근해서야 위치를 파악했다.

연구팀은“새의 후각이 바다 위를 건너는 장거리 비행

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”고 설명했다.

새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이

유도 단순히 먹이 때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. 옥

스퍼드대와 노르웨이 자연연구소 등 8개 대학과 연구

소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은 철새인 바다오리(puffin) 연

구를 통해 퍼핀이 더 멀리 이동할수록 이듬해 번식에 더 

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 밝혀냈다.

연구팀이 8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바다오리 무리 등

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, 다른 무리와 경쟁, 서

식지의 질 등 다양한 요소가 이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

는 이유로 파악됐다. 특히 무리의 규모가 더 크거나 주

변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경우에 겨울 동안 더 멀리 이주
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▲ 국제연구팀은 퍼핀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먼 거리를 이동

하는 이유에 대해 밝혀냈다. 하늘을 날고 있는 바다오리(puffin). 


